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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바이오칩, 질병진단 간단히!
포항공대 초감응 분자박막 연구실, 2002년 기술특허 9건 출원 

수첩만한 크기의 컴퓨터를 들고 다니고 손톱만한 크기의 진단 칩을 이용해 현재 앓고 있는 병이 무엇인지, 

어떤 병에 걸리기 쉬운지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세상이 왔다.

  이런 세상을 위해 필요한 연구들을 하는 곳 중의 하나가 포항공과대학교의 초감응 분자박

막 연구실이다.

  포항공과대학 바이오나노텍연구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박준원 교수는 3명의 연구원을 포함

해 5명의 박사과정, 6명의 석사과정 학생들과 함께 미래 과학의 중심이 될 나노-바이오테크

놀로지를 연구하고 있다.

  바이오나노텍연구센터 초감응 분자박막 연구실에서는 고감응, 고집적 센서 및 각종 기능

성 소자를 제작하기 위한 기초 표면으로 나노미터 크기에서 작용기가 잘 조절된 초미세 분

자박막을 형성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자기조립 분자막은 나노미터 수준의 얇은 두께를 가지면서도 안정적이다. 또 그 자체로서 재

료의 물리, 화학적 성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독특한 작용을 하는 기능성 물질과 결합됨으로써 바이오 센서나 

감지기, 고분자 물질의 촉매, 반도체 전자재료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다.

연구팀은 특히 극자외선이나 전자빔을 활용한 나노미터 수준의 패턴 형성에 관해 중점적으로 연구를 수행

중인데 나노패턴 형성 기술은 반도체 소자를 제작하는 외에도 바이오나 화학 센서, 생명공학, 초소   형정 기

계(MEMS) 등에 응용이 가능하다.

작은 유리판 위에 단백질이나 DNA와 같은 바이오 분자들을 집적시켜 놓은 바이오 칩의 개발은 연구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또 다른 과제이다.

바이오칩은 질병진단이나 유전자 염기서열의 검색, 그리고 각 유전자의 기능을 밝히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

용되므로 미래 의학 분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제는 칩의 감도를 높이기 위한 유리 표면의 처리기술, 더 정확하게는 고체 표면의 박막처리 기술에 대해 

연구중이다.

연구팀에서 나온 성과들은 이미 미국화학회 전문학술지 7편에 발표됐고 이어 2003년에도 5편 이상의 논문

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술에 대한 특허도 2002년 한해 동안 9건을 출원하거나 등록했으며, 기업으로의 기술 이전도 진행중에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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